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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순서>

 

1. 캐디는 무슨 일을 할까?

2. 그래서 얼마나 벌까?

3. 골프장에서 캐디가 정말 필요한 이유?

4.왜 캐디가 부족할까?

5. 캐디에도 종류가 있다.

6. 어떻게 하면 캐디가 될까?

7. 캐디교육의 새로운 트랜드(Trend): 인턴 캐디 제도

8. R&A 골프 룰(Rule)로 본 캐디

9. 캐디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골프 룰(Rule)

10. 캐디는 언제부터 있었나?

11. 역사적으로 캐디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었나?

12. 최초의 캐디는 누구일까?

13. 가장 유명한 캐디는 누구일까?

14. 캐디 고용보험 시행이 골프장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15.앞으로 캐디가 나아갈 방향은?

 

(조세금융신문=김대중 골프앤 공동대표) 골프는 영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스포츠다.

 

영국 스코틀랜드에 있는 ‘세인트 앤드류스 골프 클럽(The Royal and Ancient Golf Club of St Andrews)’을

‘골프의 고향(Home of Golf)’이라고 말하며, 세인트 앤드류스 골프 클럽에서 라운드를 즐기기 위해서는

1년 전에 예약해야만 가능하다고 한다.

 

세인트 앤드류스 골프 클럽의 정확한 명칭은 ‘왕립이며 오래된(The Royal and Ancient) 세인트 앤드류스

골프 클럽’이다. 1754년에 만들어진 세인트 앤드류스 골프클럽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골프클럽의 하

[김대중 골프교실⑧] R&A 골프 룰(Rule)로 본 캐디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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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며, 최초로 18홀이 만들어진 골프장이다. 세인트 앤드류스 골프 클럽은 오래 전부터 골프에 관한

규칙 등을 만들었던 관리 운영 기구 중에 하나였다.

 

 

The R&A는 The Royal and Ancient (Golf Club of St Andrews)약자로 영국골프협회, 영국왕실골프협회, 영

국왕립골프협회라고도 부른다. 1754년에 설립된 역사적 정통성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계속해서 이 이

름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Royal은 왕실이 후원한다는 의미, Ancient는 St. Andrews가 아주 오래된 도

시라는 정통성을 갖고자 붙인 이름이다.

 

회원간 모임에서 2004년부터 새로운 독립기관이 R&A로 다시 조직하였으며, USGA(미국골프협회, 미국

과 멕시코를 관리함)와 함께 골프 규칙(Rule), 아마추어 상태에 관한 규칙, 골프 장비에 관한 기준을 제

정하며, 세계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국제 대회이며 메이저 대회인 ‘디 오픈(The Open)’과 각종 아마추

어 대회, 시니어 대회를 주관한다. 현재, R&A는 전세계 1백43개국에 1백56개의 지부를 두고 3천만 명

에 이르는 골프 선수들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골프협회(USGA, United States Golf Association)는 1894년 창립된 비영리기관이다. 세계 메

이저 대회인 US Open과 US Women’s Open을 개최하고 있다.

 

The R&A와 USGA는 2019년 골프 룰을 개정하였다. 33년만에 바뀐 골프 규칙의 핵심은 규칙 간소화 및

규칙의 현대화, 경기 속도 단축이다. 개정된 규칙에는 24개 항목이 존재하며, 이 중 ‘규칙 10 스트로크의

▲ 18th Hole, Swilcan Bridge, St Andrews. [사진=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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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와 실행; 어드바이스와 도움; 캐디’에서 10.2 어드바이스와 그 밖의 도움(Advice and Other Help),

10.3 캐디(Caddie) 부분은 캐디의 행위와 연결된 부분이라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캐디가 라운드 중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지를 정의 내릴 때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이 바로

R&A에서 규정한 캐디에 대한 정의와 역할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R&A가 캐디에 관해서

기술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R&A 공식사이트(randa.org)에 가면 한국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영어를 한국어로 그냥 번역해 놓

았기 때문에 설명의 모호성과 의미의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여기서는 공식 한국어 서비스 내용을 차용

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를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캐디는 경기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플레이

어에게 골프 규칙을 알려주고, 중재를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 골프 규칙에 대해서 정통해야 하며, 라운

드 중에 골프 규칙을 적용해서 플레이어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첫째, 클럽에 관한 것

캐디는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하는 동안 카트(Cart)나 트롤리(Trolly)를 이용하여 클럽을 운반하거나

가지고 다닐 수 있다.

플레이를 하는 동안 플레이어의 클럽을 핸들링(Handling)하는 것으로, 핸들링이란 캐디가 플레이

어의 클럽을 플레이어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플레이어가 캐디로 지명하지 않았을 지라도 플레이어의 클럽을 운반하거나, 가지고 다니거나, 핸

들링을 하고 있다면, 그 플레이어의 캐디다.

캐디로 지명되지 않은 사람이 플레이어가 깜빡하고 놓고 간 클럽을 가져다 주거나, 가방을 가져다

주거나, 경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카트를 치워주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을 그 플레이어의 캐디라

고 할 수 없다.

 

둘째, 어드바이스(Advice: 조언)을 하는 것

플레이어의 캐디(파트너와 파트너의 캐디 포함)는 그 플레이어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

람이다.

어드바이스란 플레이어가 클럽을 선택하거나, 스트로크(Stroke)를 하거나, 플레이 방법을 선택하려

고 할 때 플레이어에게 영향을 끼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말한다. 스트로크란 플레이어가 볼을 치

기위해서 그 볼을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클럽을 움직이는 동작을 말한다. 플레이어가 연습스윙

도중에 우연하게 볼을 친 경우와 다운 스윙 중에 볼을 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의도적으로 멈췄는데,

공이 맞은 경우에는 스트로크한 것이 아니며, 규칙에서 볼을 플레이한다는 의미는 스트로크를 한

다는 의미이다. 플레이어의 홀이나 라운드 스코어는 플레이어가 한 모든 스트로크 수와 모든 벌타

를 합한 타수로 기록된다.

스트로크를 할 때, 전에 몇 번 클럽을 사용했는 지 보여주는 행위도 어드바이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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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가 퍼팅그린에서 플레이어의 플레이 선(Line of Play)을 가리킬 수 있다. 즉, 라인을 확인하고 고

객에게 자신이 본 라인을 알려주고, 라이를 놓을 수 있다.

아래의 3가지는 조언이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홀, 퍼팅그린, 페어웨이, 패널티지역, 벙커 같은 코스 내에 어떤 것들이 있는 지, 다른 플레이어

의 볼이 어디에 있는 지 알려주는 것. 

거리를 알려주는 것. 

골프 규칙을 알려주는 것

 

셋째, 규칙 10.3b에 허용된 다른 것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규칙 10.3b는 바로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2019년에 R&A와 USGA에서 개정된 규칙 10.3은 캐디에 관한 규정으로 라운드 중에 캐디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관한 것이다. 본 규칙의 목적은 ‘플레이어가 라운드 동안 자신의 ①클럽을 운반하

고 ②조언과 ③그 밖의 도움을 주는 캐디를 쓸 수 있지만, 캐디에게 허용되는 행동에는 한계가 있고, 플

레이어는 라운드 동안 캐디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캐디가 규칙을 위반하면 페널티를 받

아야한다.’는 것이다.

 

캐디는 골프 규칙에 정통해야 한다. 라운드 중에 볼을 처리하는 방법 등이 다 규칙에 적용을 받기 때문

인데, 이러한 규칙을 플레이어에게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며, 캐디가

알아야 할 규칙은 다음 장에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R&A에서 규정한 캐디에 관한 규칙을 자세하

게 살펴보고자 한다.

 

10.3.a 캐디는 라운드 동안 플레이어를 도울 수 있다

 

첫째, 플레이어는 한 번에 한 캐디만 쓸 수 있다.

 

플레이어는 라운드 동안 자신의 클럽을 운반하고, 가지고 다니며, 클럽 핸들링을 해 주면서 다양한 조

언과 그 밖의 허용된 방식의 도움을 주는 캐디를 쓸 수 있다. 

 

그러나, 아래 2가지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다.

플레이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사람 이상의 캐디를 쓰면 안된다.

플레이어는 라운드 동안 캐디를 바꿀 수는 있지만, 일시적으로 조언을 받으려는 목적만으로 캐디

를 바꿔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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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어가 캐디를 고용하건 안 하건 간에, 플레이어와 ①함께 걷거나 카트를 타고 가거나 ②플레이어

를 위하여 먹을 것, 마실 것, 비 옷, 우산 등을 가져다주는 사람은 플레이어가 지명하지 않았다면 캐디가

아니다.

 

그러나, 플레이어가 지명하지 않았다고 해도, 플레이어의 클럽을 운반하고, 가지고 다니며, 클럽 핸들링

을 해 주고 있다면 캐디다. (캐디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캐디가 아니라는 의미이며, 캐디는 캐디 본연의

역할만 하면 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둘째, 둘 이상의 플레이어들이 한 캐디를 쉐어(share)할 수 있다.

 

플레이어들이 쉐어한 캐디의 특정한 행동으로 인한 룰(Rules) 이슈가 생겨서, 어떤 플레이어가 영향을

받을 지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캐디의 행동이 특정한 플레이어의 지시에 의한 행동이라면, 그 행동은 해당 플레이어가 책임져야

한다.

아무도 캐디에게 특정한 행동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그 행위를 했다면, 캐디의 행위가 영

향을 미친 볼의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

 

참고로, R&A는 캐디를 쓸지 안 쓸지에 관해서는 해당 골프장의 고유한 권한으로 여기고, 이 부분에 대

해서는 ‘해당 골프장의 로컬 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 절차」 섹션8; 로컬룰 모델 H-1)

 

규칙 10.3a의 위반에 대한 페널티:

한 번에 둘 이상의 캐디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우, 플레이어는 도움을 받은 각 홀에 일반 페널티

(General Penalty)를 받는다. 일반 페널티란 매치 플레이(Match Play)에서의 홀 패, 스트로크 플레이

(Stroke Play)에서 2벌타를 말한다.

규칙 위반이 두 홀 사이에서 발생하거나, 연속해서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 플레이어는 다음 홀에서

일반 페널티를 받는다.

 

 

이어서 " R&A 골프 룰(Rule)로 본 캐디 <下>"편이 계속됩니다. 

 

[프로필] 김대중

• 2019년~현재: (주)골프앤(www.golf-n.co.kr) 공동대표

• 2010년~2019년: 스프랭캠프 대표

•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 미국 UC Berkeley Extension 수료

• 일본 국립 츠쿠바대학(筑波大学) 경영정책과 석사과정 특별연구생

https://www.randa.org/ko-kr/rog/2019/rules/committee-procedures/section-8
https://www.randa.org/ko-kr/rog/2019/rules/committee-procedures/8h#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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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한국무역협회, 홍익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강사

• 저서: 인터넷마케팅길라잡이, 인터넷창업길라잡이, 인터넷무역실무 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